
- 1 -

보 도 자 료

배포일자
2022년 6월 21일(화)

총 3매

담당
부서 자연재난과 담당자

∙기후지진팀장 강도희 ☎440-3366
∙담당자 이숙이 ☎440-3359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70%이상 보험료 지원되는 풍수해보험으로 

장마·태풍에 대비하세요 
-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은 12.96%만 부담 - 

- 지난해 풍수해보험금 총 13건, 약 55백만원 지급 -

적은 비용으로 태풍, 호우 등의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

풍수해보험에 주목해보자. 

인천광역시는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

들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 홍보

에 적극 나서고 있다. 

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은 태풍, 호우, 강풍 등 9개 유형
*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

기 위한 정책보험이다. 

* 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, 지진해일

주택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이 가입 대상이며, 국가와 인천시

(군·구)에서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.

올해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의 경

우 일반계층 70%, 차상위계층 77.5%, 기초생활수급자 86.5%, 온실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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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상가·공장의 경우 70%다. 가입자는 30% 이하만 부담하면 

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    

특히,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*의 가입률을 

높이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87.04%를 지원

해 가입자 부담률이 12.96%로 매우 낮다.
     *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, 재해예방사업 실시지역의 주택,

      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의 주택 등

지난해의 경우, 중구 소재 소상공인 상가에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보

험금 약 6백만 원이 지급되는 등 총 13건(약 55백만 원)의 보험금을 

지급한 바 있다.

이처럼 풍수해보험은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급되

는 재난지원금과 달리, 피해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이 증액 지급되

어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다.

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*를 통해 가능하며, 단체보험 가입은 

군·구 재난부서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

다. 

그러나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

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

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.

   * DB손해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삼성화재해상보험, KB손해보험, NH농협손해보험

정명오 시 자연재난과장은 “올해 장마와 태풍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

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

시길 바란다.”며 “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가입할 

수 있도록 홍보 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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